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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구매 전용카드 가입률 3.7% 불과
임인배 의원, 시범실시 2개월간 679사 가입 … 주유소 판매마진이 원인

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석유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도입한 <유류구매전용카드제>가 가입대상자들의 

외면으로 가입률이 3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석유제품 거래 사업자간에 전용카드를 이용해 석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구매

자가 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정보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

해 관리하는 제도이다.

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10월5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,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범실시 기간인 2004년 7

월 이후 현재까지 1만8293개 가입대상기업 가운데 정유기업 5사를 포함해 679사가 가입해 3.7%의 저조한 가

입실적을 기록했다.

가입대상기업 중 정유 5사는 모두 가입한 반면 수입기업은 42사 중 5사 기업 및 대리점은 362사 중 12%인 

42사만이 각각 가입했다.

또 1만1005개에 달하는 주유소는 4.6%인 503개소가 가입하는데 그쳤고 일반 유류판매업소는 6879개 중 

1.8%인 124개 업소만이 가입을 신청했다.

임인배 의원은 “유류구매전용카드제 가입대상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주유소의 높

은 판매마진 때문이며,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입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”이라고 지적

했다.

한편, 산자부는 7월19일부터 <유류구매전용카드제>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석유 수급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

악, 불법유통의 억제,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강화, 소비자 혜택 증진, 과세양성화를 통한 세수증진 등의 효과를 

기대해왔다.

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거래노출과 기득권 상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릴 것에 대비해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

한 비밀엄수 보장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0/06>


